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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주요 도시 이미지로서 ‘서울의 위성도시’의 

형성 및 변화 과정*

안종욱***

The Building and Change Process of ‘Satellite City of Seoul’ 
as Incheon’s Main City Image*

Chong Uk Ahn**

요약 : 인천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도시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고 그 미래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로 인식되었으며, 규모나 발전상에 비해 이미지 면에서 저평가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일제 강점기 이래 인천의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신문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과거 인천을 수식하는 이미지로 자리잡게 되었던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으며, ‘위성도시’의 어감 변화도 

확인하였다. 신문 기사에서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로 처음 표현된 시기는 1930년대 중반이다. 본격적인 ‘서울의 위성도시’화는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인천 관련 기사들에서는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서울 종속에 따른 

도시 문제와 기반 및 문화 시설의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본격화된 것도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미지는 최근까지도 사건･사고 보도 시 인천이라는 지명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 이미지 

저평가의 근간에 일정 부분 남아있다.

주요어 : 인천, 도시 이미지, 서울의 위성도시, 신문 기사

Abstract : As Incheon’s recent development results in free economic zones have become visible, the image of 
the city has changed significantly and its future is also receiving attention. However, for a long time, Incheon 
has been recognized as a ‘satellite city of Seoul’, and there are aspects of its image that are undervalued compared 
to the city’s size an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process by which the city image of 
Incheon had been form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ing on newspaper articles. The first time Incheon 
was referred to as a ‘satellite city of Seoul’ in the media was in the mid-1930s. Incheon’s full-fledged ‘satellization’ 
took place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of the 1960s and 1970s. At that time, articles related to Incheon raised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industrialization, various urban problems caused by subordination 
to Seoul, and lack of infrastructure and cultural facilities. Such negative image remains to some extent the basis 
of the city’s undervalued image, as shown by the fact that the name ‘Incheon’ is emphasized in reports of accidents 
and incidents until recently.
Key Words : Incheon, Image of the city, Satellite city of Seoul, Newspaper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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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현재 인천 인구는 대략 300만 명 정도로 남한 전체 인구

의 대략 5.8%, 2천 6백만 수도권 인구의 대략 11.5% 정도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수 기준으로는 서울, 부산 다음

의 세 번째 도시이다(e-나라지표, 2023).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각종 사전류(국립국어

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전)에서 메트로폴리스의 인구 규모를 100만 명 정도로 소

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천의 경우 적어도 인구수

에서는 메트로폴리스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1) 아울러, 인천의 지역 경제력 또한 2023년 GRDP
(지역내총생산) 기준 부산을 앞질러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조선일보, 2025년 1월 10일자).
그러나 인천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 등이 이와 같은 

도시 규모나 경제력과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20
여 년 동안 진행된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개

발 성과가 가시화되고 그 미래도 주목 받고 있지만(한국

일보, 2021년 11월 10일자; 서울경제, 2023년 8월 7일자; 
인천일보, 2023년 8월 31일자), 그 결과적 측면, 예를 들

어 송도의 긍정적인 이미지 중 상당 부분을 ‘인천’ 전체

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정의･김경

희, 2018).2) 이는 송도를 인천에서 독립시켜 별도 지자체

를 만들자는 10여 년 전의 주장(조선일보, 2013년 12월 

19일자)이나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송도를 연수구

에서 분리하여 특별자치구로 만들자는 논의와도 연관된

다고 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6년 10월 26일자; 한국경

제, 2016년 10월 26일자; 연합뉴스, 2024년 6월 5일자; 인
천일보, 2024년 6월 6일자). 무엇보다 2018년 6월 지방선

거를 앞두고 ‘6. 13 지방선거, 수도권 판세 분석’이라는 

YTN의 TV 토론(2018년 6월 7일자)에서의 당시 모 정당 

대변인의 발언인 ‘이부망천(서울 살던 사람이 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논란
3)
은 오랫동안 쌓여온 

인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의 지층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논란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증폭되는 과정은 인천의 현재와는 괴리된 부

정적인 장소감을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규모나 위상에 그 이미지가 부합되지 

못하는 상황은 서울과 인접하고 바다와 접해있는 인천의 

위치적 특성과 관련하여, 개항 이래 인천에 부과되어 왔

던 다양한 역할과 산업 기능 및 이에 기반한 모습들과도 

일정 부분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서울의 위성도시’는 오랫동안 인천의 이미지를 

대표해 왔던 용어로, ‘서울의 관문’, ‘경인(수도권) 공업 지

역의 핵심 도시’ 등 인천을 수식하는 다른 이미지들을 일

정 정도 포괄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인천의 규모나 위상

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

어 왔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1993년 4월 24일자)에는 당

시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이며 직할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채 다른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인천시민 대

상 조사 및 응답이 보도된 바 있으며, 인천발전연구원

(2011:11)의 일반인과 공무원 대상 조사에서도 인천을 

서울의 위성도시 및 베드타운(bed town) 기능을 하고 있

는 도시로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성도시’라는 이

미지가 상당 부분 희석된 최근에도 인천광역시청 등

(2022:54)의 시민 인식 조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가장 부

정적인 이미지로 서울의 위성도시･베드타운이 언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전과 달리 인천을 서울의 위성도시로 표현

한 교과서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용한 조사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성세대가 갖

고 있는 오래된 인식을 인천의 변화 및 발전 속도가 완전

하게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미디

어 등에서도 위성도시가 갖고 있는 주변적･종속적인 이

미지가 심심치 않게 소환되거나 일부 지역을 여전히 쇠락

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삶의 공간으로서 인천

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분명 변화될 필요가 있는 부

분이며, 이를 위해 해당 이미지의 형성･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이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인천을 수식해 온 ‘서울의 위

성도시’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인천의 주요 이미지로 자리잡게 된 과정과 그 

이유 등을 함께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우면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받아

들이는 창구이자 그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판단되는 신문 기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되, 
국가에서 발간한 보고서, 관련 연구 등을 통해 부족한 부

분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도시화 과정 속에서 인

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고착화되었던 연원과 그 과

정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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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성도시의 현재적 의미와 그 시작

일반적으로 위성도시는 “대도시 주변에 대도시와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고, 주거･공업 등 대도시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주변도시라고도 부른다.”라
고 정의되고 있으며(두산백과), 과거 교과용도서상의 정

의
5) 또한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

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대도시와 유기적인 종속 관계를 

가지는 중소 도시. 기능에 따라 위성 주택 도시, 위성 공업 

도시 따위로 나누는데, 서울 주위에 있는 성남시･과천

시･안양시 따위가 그 예이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인 ‘종속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크기도 

‘중소 도시’로 한정하고 있는 정의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처럼 인천을 규정해왔던 여러 이미지 중에 ‘위성도

시’는 그 기능적인 역할이 포괄하고 있는 중요성과는 별

개로 서울에 대한 주변성과 종속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의 상당

수 도시들에게는 서울과의 비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패배

감을 안겨주기도 한다(용인문화재단 보도자료, 2023년 2
월 27일자). 몇 해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인천을 

서울에 종속된 도시로 언급하고 있는 기사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다음은 한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언제부터인지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 여기서부터 인천의 자존심은 심하게 구겨지고 

만다.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는 교육, 교통, 청년실업, 문화

적 빈곤 등 인천이란 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많은 인천시민이 출근하기 위해, 학교에 가기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문화활동을 누리기 위해 경인

전철이나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로 향한다. 인천

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국제도시’ ‘인천 정체성 회복’ 등
을 내세우며 펼치는 ‘인천 가치 재창조’ 정책들은 인천에 

살면서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인천시민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 경인일보(2016년 5월 17일자)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

을 때, 일반적 의미의 ‘위성도시’ 관련 내용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잡지 ‘東光’ 제15호에 실린 도시계획 관련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위성도시’의 정의 부분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 최근의 都市計劃은 두 가지로 난을 쑤 있으니 하나는 

衛星都市요. 하나는 區域 計劃式이다.
(가) 衛生都市. 衛星都市라 함은 母體인 大都市를 중심으

로 하고 서로 關係 깊은 數個의 小都市가 그 주위를 둘러

쌓은 것이니 종래의 단일 都市에 비기어 複數都市요 集

中主義를 버리고 散開主義로 나아가는 것이다. …  - 東光

(제15호, 1927년 7월 5일자)

일제 강점기에는 ‘衛星都市’와 ‘衛生都市’가 혼용되었

다고 하는데(염복규, 2008), 기본적인 정의는 현재와 유

사한 점이 많다.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위성도시 건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해방 이후 경제개발시기의 위성

도시 추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복수

도시’ 및 ‘집중주의를 버리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현재의 

중심 대도시에 ‘종속’된다는 의미와는 달리 긍정적인 관

점을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천을 구체적

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성도시에 대한 개념이 당

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를 1920년
대 후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염복규(2008)에 따르면, 도시 팽창에 따른 문제점 극복

을 위한 개별 도시 범위 이상의 지방계획론
6)
이 1924년 암

스테르담에서 개최된 ‘국제주택 및 도시계획회의’에서 

대두되었으며, 이 내용이 당시 일본에도 수용되었다고 

한다. 당시 회의 내용을 소개한 “地方計劃衛星都市及田

園都市(復興局長官官房計画課, 1926)”에서는 ‘地方計畫

上に於ける衛星都市の地位’를 통해 위성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위의 ‘동광’에 위성도시 관련 내

용이 소개된 시점과 1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1920년대 경성에 이와 같이 도시계획과 위성도시의 개

념이 소개된 것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가상승, 
주거환경 악화, 토지이용 혼재(공장, 주거지 등의 미구

분) 등 각종 도시 문제 급증(손정목, 1996:132-146; 정여

진･한동수, 2021; Redian, 2018년 7월 30일자)과 무관하

지 않다. 다만, 1920년대에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연구회’와 같은 일본인 및 친일 유산계층을 중

심의 단체와 경성부 차원에서 도시계획안을 제시하는 수

준이었다. ‘도시계획연구회’는 ‘경성의 공업도시화’가 주

요 목표로 특히 조선인 주도의 도심지 소공업이 아닌 일

본인 중심의 대공업지역 설정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한 민

간 단체였다. 해당 도시계획안은 조선총독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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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적용되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인들도 경성의 

부역 확대 등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해당 계

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안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염복규, 2005; 정여진･한동수, 2021). 따
라서 1920년대의 경성도시계획 운동은 위성도시의 건설

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경성 부역 확장, 경성 도

심지의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 재원의 수익자 부담 등

이 주요 논점이 되었다(염복규, 2005). 1930년 즈음의 신

문 기사에서도 인천은 ‘교외’로 언급되더라도 경성과 직

접 생활권을 영유하기보다는 주로 원족(遠足)과 행락 등

의 대상 지역으로 다루어졌다(김하나･전봉희, 2008).

III. 일제 강점기 인천의 ‘경성(서울)의 
위성도시’ 이미지의 형성 과정

1. 메트로폴리스 경성과 위성도시

한 지역의 이미지는 지역 주민 전체와 그들의 생활양식,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만들어진 해당 지역의 인

문 및 자연 환경 전체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즉, 장소에 대

한 우리의 지식, 그리고 특정 지역의 장소성과 그것에 함

의된 규범적 가치 및 진정성은 담론과 실천적 체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고안물(최병두, 2002)이자 집단적 인

식의 표출 결과(김혜진, 2018)이며, 중층성을 가진 조직된 

의미의 세계(박철웅, 2021)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보

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지

거나 일련의 계기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관점에서 시선을 

끌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왔거나 과거부터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일 수 있다.
‘서울(경성)의 위성도시’라는 ‘인천’의 이미지 또한 최

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신년호의 기획 기사는 당시 신년을 

맞아 경성 및 그 부근의 경관 사진을 게재했던 기사로, 경
성의 위성도시로서 발전이 기대되는 인천을 언급한 부분

은 다음과 같다.

… (경성은) 북으로 산이 막히어 동, 서, 남의 세 방향으로 

박게 터저나갈수 밧게 업시되였고 거긔따라 衛星都市도 

알맛게 고로로 펼처잇게 되지 못하야 그 원근과 분포가 균

형을 엇지 못하게 되엿스니 仁川, 水原, 開城 등은 위성도

시로서의 존재와 밋 미래의 발전을 긔약할수잇스나 동으

로 거리상 적당한 위성도시의 후보지인 加平과 가튼 곳은 

아즉 긔대를 앗기지 아니할 수 업다. 이리하야 놀라운 시구

확장은 미래의 서울 “메추로포리스”! 명일의 서울 “메추로

포리스”! 과학의 서울 “메추로포리스”!를 아즉것 미래의 

도시, 명일의 도시, 과학의 도시의 첫 요소인 교통에 잇서 

동으로 元山, 春川의 두 街道와 서남으로 釜山, 仁川의 두 

가도, 서북으로 義州 가도, 동남으로 利川 가도의 몃몃박게 

갓지못하고 위생에 잇서 下水溝의 미비와 上水道의 부족

과 보안에 잇서 건축, 區劃整理, 風致, 風紀, 소방시설 등

이 아즉 요원한바 잇다.… - 조선일보(1935년 1월 1일자)

위 내용에서 ‘위성도시’는 서울로부터 거리와 분포가 

균형을 갖고 적당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과 앞으로 해

당 도시의 발전을 기대하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기획 기

사 제목의 ‘대경성~’, 기사 본문의 메트로폴리스(기사의 

메추로포리스)에서 추정이 가능하듯이 경성 중심의 광역 

대도시권에 대한 당시의 기대, 특히 향후 서울을 중심으

로 한 교통망과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한 발전을 기

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성도시로 언급된 도시들의 서울 

주변성이나 의존성, 도구로의 쓰임 등이 구체화되고 있지

는 않다. 다만, 기사 본문의 주어가 ‘경성’ 또는 ‘서울’로 되

어 있다는 점, 즉, 서울로부터의 거리와 분포, 서울 중심의 

교통망 등 서울 중심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을 기대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해

당 기사에는 인천으로 가는 간이포장도로가 경인철도 위

를 통과하는 교량 사진이 ‘대경성의 착종(錯綜)된 교통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당시 경성 중심 광

역대도시권의 교통망 완비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
경성의 위성도시 구상에 인천을 포함한 또 다른 기사로

는 중일전쟁이 발발하던 해인 1937년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1937년 2월 10일자)에 실린 “대경성중심의 백

년대계”를 들 수 있다. “국토계획의 입장에서 ‘위성도시’ 
건설 입안”이라는 부제와 함께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성

을 중심으로 8개의 위성도시를 표현한 도면이다(그림 1). 
주로 간선 도로망상에서 거리와 분포의 균형을 고려하

여 방사상으로 미래의 위성도시가 배치되어 있다. 해당 

도시는 북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의정부, 춘천
7), 이천, 김

량장(현 용인), 수원, 인천, 김포, 개성 등이며, 경성을 거

치지 않는 환상(環狀) 도로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인천의 주요 도시 이미지로서 ‘서울의 위성도시’의 형성 및 변화 과정

- 167 -

그림 1. 경성부 위성도시 건설 계획 안

출처 : 매일신보(1937년 2월 10일자).

이 특이하다.8) 해당 도면(그림 1)에 따른 기사 본문의 주

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의 경성 인구는 70만인데 생산증가률은 1년에 

5,337명식되는 동시에 … 소화11년(1936년) 1년동안에 

경성으로 이주하여 온 인구가 3만 7천여 명에 달하야 이

것을 합처서 계산한다면 1년에 4만 명 인구가 자연증가

와 아울러서 증가되는 … 도시계획의 리상안으로 보더라

도 1개 도시에만 인구를 집중식히는 것이 여러가지로 조

치못한 현상을 초래 – 례하면 국방상 관게갓튼 것 – 한다

하야 드뒤여 地方計劃 또는 國土計劃의 립장으로 衛星都

市 속칭 田園都市를 계획하게 되얏다는 바 이것은 1개 도

시 팽창을 제어하는 동시에 각 도시 활거논을 주체로 생

각하는 립안으로 백년 후의 대경성을 주안으로 … - 매일

신보(1937년 2월 10일자)

위의 기사를 언뜻 보면 당시 경성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

고, 1개 도시(경성)의 팽창을 제어하며, 위성도시에 해당

하는 여러 도시의 역할과 활성화를 바라는 것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1개 도시, 즉 경성에의 인구 집중이 가

져오는 좋지 못한 현상의 예로 ‘국방상 관계 같은 것’이라

는 표현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사의 보도 시

점이 중일전쟁 발발(1937. 7. 7.) 이전임에도, 직접 거론하

지는 않았지만 이미 ‘공습’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과 

당시의 일제의 ‘도시계획’, ‘국토계획’에 군사적 목적이 중

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중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

전이 본격화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방공(防空) 등 국

방상의 목적은 점점 더 중요해지며(염복규, 2008; 안상민 

등, 2019), 언론에서도 위성도시의 필요 이유 중 하나로 

다루게 된다(조선일보, 1938년 9월 28일자
9); 1939년 8월 

3일자). 무엇보다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성의 광역

도시권과 위성도시들이 현재의 수도권의 모습과 유사하

다는 점에서 해당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2.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경인시가지계획

당시 이러한 기사가 실리게 된 상황은 1934년에 제정･

시행된 ‘조선시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
과 관련지을 수 있다. 해당 법령의 제정은 앞서 기술한 

1920년대 ‘도시계획운동’에 대해 부정적이던 조선총독

부의 시각이 1930년대 들어 변화된 결과로, 이른바 조선

공업화 정책 추진에 따른 일본 자본 유치와 공업화의 기

반 조성, 대륙침략정책의 거점 개발 등의 이유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염복규, 2007).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인식 전환과 법령 제정의 직접

적인 동기는 당시 함경북도 나진(羅津) 개발의 긴급성에 

있다.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탄생된 만주국의 등장은 일

본의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면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

고, 당시 나진이 그 위치적인 특성으로 일본 열도와 만주

를 연결하는 대륙침략 루트의 중계지로 선정되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나진은 1931년 말 4,520명의 인구가 1933
년 9월에는 15,260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무질서

한 시가지 확장과 지가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탓으로 

나진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제정이 시급했다. 실
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제정 이후 두 달도 안 되어서 나

진에 적용되었기 시작하였으며, 그해 11월 계획 인구 30
만의 나진 시가지 계획을 확정하였다(매일경제, 1984년 

3월 16일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편 1930년대 조선 총독부의 도시계획 관련 인식이 

전환된 배경으로는 앞서도 기술한 바 있는 당시 도시화, 
즉 도시 인구의 급증에 따른 시가지 정비 및 개발(매일

경제, 1984년 3월 23일자; 허수열 등, 2010:158-159;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외에도 서구의 제1차 세계대전 이

후의 경제 재건책 및 1920년대 말의 대공황 타개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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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적용 

지역

출처 : 매일경제(1984년 3월 23일자).

그림 3. 경인시가지계획 평면도 

출처 : 매일신보(1939년 10월 3일자).

합으로 등장한 지방계획론(국토계획론)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지방계획론의 취지는 개별 도시의 정비보다는 특

정 도시의 외곽지역 개발･통제, 나아가 전국적 차원에서 

자원과 인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한다는 것인데, 
당시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해당 계획이 사회 전반의 파

시즘화와 맞물려 군사적･국가주의적으로 전개되었다

(염복규, 2007). 부연하자면, 일본에서의 지방계획은 대

륙침략전쟁과 더불어 전쟁동원을 위한 국토계획론으로 

전개되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1930년대 이후 조선의 도

시 계획 또한 초기의 기존 도시 구역 및 일부 인근 지역 중

심에서, 지방계획론 수용을 통해 군수 공업 육성을 위한 

공업 용지 확보와 같은 ‘전쟁 동원론’, 즉, ‘대륙전진병참

기지론’ 수준의 국토계획론으로 직결된다(염복규, 2008).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은 앞서 제시한 나진을 비롯한 38개 지역이었다(그림 2). 
이 가운데 현재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는 1930년대 

중반의 ‘경성시가지계획’ 및 ‘인천시가지계획’, 1930년대 

말 ‘경인시가지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10) ‘경인시가지

계획’은 오늘날 인천 부평구･계양구와 부천시 일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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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그림 3), 앞서도 언

급한 바 있는 일제 조병창을 비롯한 군수공업과 기계, 화
학, 자동차, 철도차량 등 부평 일대의 중공업 발달로 이어

지게 된다(부평사편찬위원회, 2021:21, 39-44).
경인시가지계획은 ‘‘京仁一體’의 大飛躍-京城 近郊의 

都市化-人口 百萬도 時間의 問題’라는 당시 매일신보

(1939년 10월 3일자)의 기사 제목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서, 경성과 인천 사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

질적으로는 경성의 광역도시화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참기지조선의 중추지대를 이루고 잇는 경성과 인천을 

연결하야 京仁一體의 굉대한 체제를 갓추기로 하고  … 

드뒤어 경인에 걸처 大工業地帶와 주택지구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제국의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서 굉장한 “메
트로포리스”를 건설하기로 총독부에서는 드듸어 대체의 

게획안을 세우게 되었다. … 일약 일억 6백만 평의 광대한 

지대에 시가지 게획에 의한 경성부 근교(近郊)의 시설을 

확충하게 되엇는데 이것은 먼 장래에 경성부에 편입될 것

이 예상되나 … 이러한 방대한 면적의 공업지대, 주택경

영지 또는 토지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 실로 약진 조선의 

중심지대로서는 말할 수 업는 리상적 대도시가 건설될 것

이며 협착해지고 밀도가 빽빽한 새 경성은 장차 이 새로

운 지구로 활개를 펼치는 것이다. … 경인시가지계획의 

완성으로 경인간이 백만명 인구를 포함한 세계적 도시를 

이룰 것은 시간문제로 되어 잇슬뿐이다. … - 매일신보

(1939년 10월 3일자)

그림 3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해당 지역은 당시의 경

성부와 인천부를 합친 면적보다 훨씬 거대하다. 이 넓은 

지역이 ‘경성’에 편입되어 ‘메트로폴리스’ 형태의 광역도

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 제목 중 

‘경인일체’의 경성과 인천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으

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경인

시가지계획 대상 지역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단일 행정

구역 또는 서울만으로의 편입이 아닌 인천, 경기, 서울 등

으로 분리･편입되었지만, 이후 ‘경인공업지역’, ‘수도권’ 
등 하나의 명칭으로 불리는 지역 또는 권역의 핵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다는 점에

서 해당 계획의 취지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

인다. 아울러, ‘병참기지조선’,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라

는 표현을 통해 경성과 인천 간, 특히 군수 공업을 중심으

로 공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된 당시 부평 지역의 변

화 이유와 경인시가지계획의 주요 추진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3. 중화학･군수 공업의 발달과 공업도시 

인천

일제 강점기 말기에 경성의 광역화를 지향한 경인시가

지계획은 일본의 패망으로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제 시행되었던 계획이고, 특히 군수 공업을 중심으로 

부평 지역의 개발 및 공업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앞서 제

시한 1935년 조선일보(1935년 1월 1일자) 신년호의 기획

기사, 매일신보(1937년 2월 10일자)의 ‘大京城中心의 百

年大計-國土計劃의 立場에서 ‘衛星都市’ 建設立案’ 기사

에 제시한 ‘인천’=‘서울의 위성도시’로의 발전 안을 본격

화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즉, 인천을 서울의 위성도시로 

설정하는 구상은 경인시가지계획 입안 이전부터 등장한 

것은 사실이고, 일정 부분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도 맞지

만, 경인시가지계획에서 당시의 인천부를 경성의 위성도

시나 시가지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문제는 1930년대 후반의 인천부와 현재 인천광역시 행

정구역 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그림 4). 부연하자면, 
경인시가지계획 대상지의 서쪽, 즉 당시 경성에서 가장 

먼 지역에 해당하는 부천군 부내면(현 부평 지역), 서곶
면 등은 194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부에 속하게 되

었으며, 19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계양면 또한 현재의 

인천광역시(개편 당시 인천직할시)에 포함되었다. 즉, 당
시에는 인천부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인천광역시에 속한 

부평구, 서구, 계양구 일대가 경인시가지계획으로 인해 

광역화된 경성의 근교 또는 위성도시, 공업 지대 개발 대

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1940년대를 전

후한 시점에 일제의 조병창이 새롭게 들어선 부평 지역은 

해방 이후에도 인천 지역 공업과 주거의 핵심지 중 하나

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

인시가지계획도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인천의 주

변화와 서울 종속 등의 논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경인시가지계획안 수립 전, 해당 계획과 관련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평’에 대한 주요 기사들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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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일부 →

0 10㎞

0 10㎞

← 1936년 인천부 

행정구역

그림 4. 1936년 인천부 행정구역 및 2025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일부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리적 변천사(https://smart.incheon.go.kr/portal/apps/storymaps/stories/12ee624d5c524925b046f6f12aadf6ee).
* 두 지도(1936년 인천부 행정구역, 2025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일부)의 축척은 동일하며, 간척을 통한 해안선 변화 등을 가늠할 

수 있도록 1970년대 지도에 1936년과 2025년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함.

富平驛電氣架設
京仁線 十개역중 富平驛만이 전기가 없어 경인간 완전 전

화
12)

가 불가능하엿섯는데 (판독불가) 부평역 驛舍 신축

과 같이 전기를 가설하야 경인간은 완전히 전화된 것으로 

현재 착착 공사 진행 중인 京仁道路가 완성되면 드디어 

경인일체는 실현될 것이라한다. - 동아일보(1934년 12월 

27일자)

京仁合體의 特別都制計劃案
兩府廢止, 區役所制 實施/ "京城廳"傘下로 統合/ 大陸과의 
中繼據點 將來 五百萬人口 目標/ 昭和十五年度부터 實現
코저 準備
장기건설의 兵站基地인 조선의 수부 경성을 장래 오백만 

시민의 대도시로 비약적 확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京仁양

부를 합하야 소화십오년도부터 京城廳을 신설하고자 총

독부 내무국에서는 방금 그 게획안을 수립 중이다. … 현

재 경성부청과 인천부청은 폐지하고 區役所제를 설치하

야 羅津廳과 가튼 총독부 직속의 독립관청으로 하는 것이

다. … 경성 인천 중간에 잇는 富平일대를 장래 대공업지

역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관계가 잇는 동시에 장래 경성 

인천을 련접시켜가지고 日滿支 “뿔럭”의 중게지점을 형

성하는 등 … - 조선일보(1939년 1월 26일자)

大工都로 化할 半島心臟部
京仁中心四都市一括 朝鮮의 北九州로/ 兵站基地의 骨幹을 
造成/ 富平平野에 突現할 二百萬 人口 都市/ 永登浦는 輕
工業 富平은 重工業 地帶로/ 二百萬坪 土地를 指定 收容
… 반도의 심장부 경성을 중심으로 인천, 수원, 개성까지

를 통트리 너흘 일대중공업지역을 건설하여는 게획이 진

행되고 잇서 … 현재의 경성과 인천사이에 광대한 중공업

지대를 설치하여 십년 이내로 경성과 인천을 맛붓게하여 

삼백만 인구를 포옹할 일대공업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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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종래의 경성부 또는 인천부에서 각기 자기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서 게획하고 떠들던 막연한 ‘경인일체’의 

주장과는 동기가 처음부터 달러 한두 개 도시의 발전이 목

표가 아니라 대륙진출의 병참기지로서의 … 다년의 현안

이던 경인간 직선 코스의 산업도로도 이 기회에 실현시켜 

신설될 공장가(街)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늘어

안게 될터였다. 그리고 인수는 적어도 금후 십년 이내로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이백만이 늘 것으로 보고 시가지 게

획을 세우고 잇다는데 … - 조선일보(1939년 2월 24일자)

卅粁(30km)의 都心을 圍繞 七個의 衛星都市/ 都心에 三
百萬人･衛星都市에도 三百萬人口/ 꿈 아닌 五十年 後의 京
城圖
50년 후의 대경성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꿈갓흔 이

야기가 드듸여 경성도시게획과의 손에 의하야 그림으로 

되엇다. … 즉 위성도시로서의 예정지를 보면 ▲북방 – 금

촌 50만인  ▲동북 – 의정부 40만인  ▲동방 – 금곡 30만인  

▲동남 – 송파 또는 광주 30만인  ▲남방 – 안양 40만인  ▲

서방 – 부평 150만인  ▲서북방 – 김포 60만인 … - 매일신

보(1939년 8월 28일자)

경인선 철도역 중에서 가장 늦은 1934년에 와서야 부평

역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점(동아일보, 1934년 12월 27일
자)은, 당시 부평 지역이 기반 시설면에서 경성-인천 간 다

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다는 상황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1939년 말 경인시가지계획 결정안이 보도(매일신

보, 1939년 10월 3일자)되기까지 불과 5년 정도의 기간, 
특히 중일전쟁 개전(1937) 직후인 1938년 이후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는 ‘공업’, ‘공장’, ‘교통’, ‘지가 폭등’ 등과 

관련한 기사들이 숨가쁘게 다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병
참기지화 정책과 함께 공업 지역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의 발전을 계획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성과 인천의 부청을 

폐지하고 총독부 직속의 독립관청인 ‘경성청’을 만든다

는 계획(조선일보, 1939년 1월 26일자)은 경성-부평-인
천으로 이어지는 광역 경성, 소위 ‘대경성’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상상

할 수 있는 ‘경인일체’, ‘경인일여’의 최종적 모습이다. 50
년 후의 대경성에 대한 매일신보(1939년 8월 28일자)의 

기사를 통해서는 경성의 7개 위성도시 중 월등하게 많은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부평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부평 및 그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의 인천 부평

구, 서구, 계양구의 인구(2022)를 합치면 대략 140만 명 정

도이다(KOSIS). 경성의 위성도시 부평의 예상 인구 150
만 명이 산출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규모 중화

학 공업의 발달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및 시행 이후 경성, 인천 등 개별 

도시 차원의 시가지계획이 시작되었으며, 경성 인구의 급

증, 중일전쟁 이후의 병참기지화 정책, 경인일체(京仁一

體)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경성과 인천 사이 지역을 대상

으로 경인시가지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경인시가

지계획안이 준비되고 도출되던 시점에, ‘위성도시’ 건설과 

고속 교통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

로 하는 ‘경성 중심 광역도시권’과 같은 구상도 존재하였다

(염복규, 2008). 경인시가지계획안이나 광역도시권 계획

의 ‘주체’는 당시 ‘경성’이었으며, ‘인천’은 ‘경인’의 한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해당 계획의 ‘대상’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당시 신문(매일신보, 1937
년 2월 10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천은 간선도

로망으로 경성에 연결되는 8개 위성도시 대상 중 하나이

며, 1940년 경인시가지계획이 정식으로 고시된 직후 인

천으로 편입된 부평 또한 경성의 위성도시로 언급되었다.
인천이 갖고 있는 위치적인 특성으로 위성도시와도 연

관성 높은 이미지로는 ‘서울의 관문’이 있다. 일제 강점기

에도 경성 또는 조선의 ‘관문’ 이미지는 확인 가능하지만, 
1930년대 후반 무렵의 신문에서는 그 빈도가 높지 않

다.13) 또한 경인간의 교통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발달･

밀착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시의 ‘관문’으로서의 이

미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천의 경성 종속을 의미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성도시를 언급하고 있는 모든 

기사에서 인천이나 부평을 경성의 위성도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을 경성 중심 중공업 지대의 한 축

으로 설정하고, 수원, 개성만을 보조공업지대로서의 위

성도시로 언급한 경우도 있다(조선일보, 1939년 2월 24
일자). 즉, 경인철도의 전철화･복선화･고속화, 새 도로 및 

운하 건설 등의 구상 또는 계획
14)

과 같이 (경성 중심의) 
경성과 인천의 보다 밀접한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만

으로는 인천을 폄하하거나 인천의 서울 의존성･종속성

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시기 경성과 

인천 간의 시간거리 단축 노력이 해방 이후 현대에 이르

며 점차 실현되었고, 결국은 종속성 높은 서울의 ‘위성도

시’로 현실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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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인천 및 이의 상위 행정 기관인 경기도, 총독부 등

에서 ‘메트로폴리스’와 같은 광역도시(권) 계획을 구상

하거나 경인일여(京仁一如)･경인일체(京仁一體)를 추진

했던 것은 인구 급증으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도 중요했

지만 결국은 소위 ‘대륙전진병참기지’와 같은 군수 자원

을 생산･보급･지원하는 공간을 개발하고자 했던 것으로 

귀결되었다. 즉, 경인 지역의 변화는 1930년대 초반 세계 

대공황의 확산과 만주사변(1931) 등으로 조선의 공업화

가 보다 촉진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후 중일전쟁(1937)
으로 인한 병참기지화 정책의 본격화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15) 이 과정에서 인천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공업’이 

강조되었는데 “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港都 인천은 

工都 인천으로의 비약을 하게 된 가운데 …(동아일보, 
1938년 2월 24일자)”와 같이 인천을 ‘工都’로 표현하는 기

사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다.16)

1930년대 인천 지역의 공업 발달을 위한 부지 확보는 

해면 매립(북항 지대와 현 용현동, 학익동 등의 남쪽 해면 

매립 등)과 부역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역 확장은 해

면 매립으로는 광대한 부지가 필요한 조병창과 각종 기계 

제작 공장의 건립이 쉽지 않았던 것과 관련되는데(오미

일, 2010). 부연하자면, 인천 입장에서는 당시의 기술과 

재정으로 바다를 향한 물리적 공간의 확장에 한계가 있었

으며, 부족하더라도 철도와 도로 등이 어느 정도 구비되

어 있는 경성 방향으로의 확장이 더 용이했을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부역 확장은 궁극적으로 경성과 경계가 

맞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앞서의 ‘경인일체’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당시 인천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

며(매일신보, 1938년 5월 25일자),17) 당시 군수 공업 지역 

‘부평’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부평을 비롯한 경인시가지계획 대

상 지역의 상당 부분은 경성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경인시

가지계획에서의 원래 구상(동아일보, 1939년 10월 2일
자; 매일신보, 1939년 10월 3일자)과는 달리 1940년 인천

부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경성과 인천의 상급 관청인 경

기도가 주관하던 경인시가지계획 중, 인천부 편입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은 ‘방공(防空)’ 등 소위 ‘전쟁동원론’이 

강화된 ‘고도국방도시계획’의 형태로 1944년 인천시가

지계획에 포함되었다.18) 즉, 뒤늦게 행정구역과 시가지

계획이 다시 일치되었으며, 군수공업과 기계공업을 중심

으로 경인시가지계획 중 당시 거의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

되었던 부평지구사업도 인천부가 관장하게 된 것이다(염

복규, 2008). 이는 당시 경인시가지계획을 경성의 확장으

로 보던 민간의 이해 경향(염복규, 2008)에는 반하는 것

으로, 경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거점 위성도시를 건설하

고 이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개발･관리하려던 - 경인

시가지계획과는 다소 결이 달랐던 - 경성 중심 광역도시

권 구상(부평사편찬위원회, 2021:55)과도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9)

정리하자면,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인공

업지역의 개발과 서울-인천 간의 교통망 확충, 그리고 ‘서
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인천’의 맹아는 1930년대의 일제 강

점기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인천을 비하하거나 인천의 경성 의존성이나 종속성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업’에 대한 이미지

가 기존의 ‘관문’ 이미지에 본격적으로 추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규모 중화학･군수 공업 지역인 ‘부평’ 일대가 경

성이 아닌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그 이미지가 강화되었

다는 것도 중요하다. 당시 몰락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

든 이유 중 하나인 ‘공업’에 대한 이미지가 현재와는 어떻

게 다른지, 구체적으로는 실제 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여전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일제 강

점기 언론에서 바라보는 ‘공업’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발

전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자, 당시 경성과 인천의 연계 구

상 속에서 인천이 담당해야할 기능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위성도시’의 개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향

들은 앞서 제시한 인천과 부평 지역에 대규모 공장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한 기사, 경성의 광역도시권에 대한 기

사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기 시작

한 이와 같은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해방 후, 특히 경제 

개발 시기로 연결되는 과정은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IV. 해방 이후 인천의 ‘서울의 위성도시’ 
이미지의 재등장 및 변화 과정

1. 경인 지역 개발 계획과 인천의 ‘서울의 

위성도시화’ 논의의 시작

해방 이후 인천이 위성도시로 언론에 본격적으로 언급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 및 국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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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경인 지역 

개발 계획과 관련한 초기 상황에서는 인천의 경우 서울의 

위성도시라기보다는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1965년 1월 14일자 ‘서울･仁川一帶 特定地域으로 指

定’이라는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정부는 종합국토개발

계획법에 의거해서 서울･인천 간 일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과 같은 부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인도교 하류부에 한강 댐 건설 후 이 댐과 인천 서

해 율도 간을 연결하는 서울･인천 간 운하 축조 및 항

만 건설 

▲태백산 지역의 지하자원 수송을 위해 인천･영월 간 내

륙수운화(內陸水運化) 및 한강 양안에 접안 시설을 

설치

▲방사선 고속도 도로와 서울시 주회(周回) 순환 고속도 

도로 건설 

▲경인복선철도의 전철화, 교외선복선전철화 등 서울 및 

인근 철도 복선화, 전철화

▲임해 지역 중공업지 조성, 운하 양안･한강 좌안 지역 경

공업지 조성

▲서해안 일대, 강화도･영종도 지구 간척

▲한강 및 팔당 댐, 강화 부근 조력 발전 등 전원(電源) 
개발 

▲의정부, 수원, 능곡, 미금, 금촌, 양곡, 광주, 안양에 위성

도시를 건설･배치한다.
▲서울시 인구는 인구 과밀화 방지를 위해 4백만으로 억

제  - 동아일보(1965년 1월 14일자)

기사 내용 중 고속도 도로 건설,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경인 운하 등의 교통망 신설 및 확충 계획은 일제 강점기 

후반의 경인시가지계획이나 광역도시권 구상 과정에서

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다. 1960년대 초반 

정부의 서울･인천 특정지역 지정 논의 과정에서 일제 강

점기의 계획이나 구상을 어느 정도까지 참조했는지는 확

인할 수 없지만, 경인 지역의 수륙 교통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유사성은 경인공업지대 나아가 현재의 수도권 개

발에 있어서 교통망 개선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특이한 점은 인천-서
울 간은 운하로, 다시 서울-영월 간은 내륙 수운으로 연결

하여 강원 남부의 지하자원이 인천의 공업 지대까지도 수

상 교통을 통해 운반되는 것을 구상했다는 점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경제 개발에 있어서 지하자

원의 운반에 대한 고민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위성도

시’ 계획에서는 인천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되, 교통

망 구성에서 인천을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은, 경인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적어도 계획 단계에서

는 인천의 독자적인 위상이 고려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1966년 서울･인천 특정지역 지정 이후, 이에 대

한 건설종합계획의 국토계획심의회의 의결 관련 보도로 

추정되는 기사부터는 인천이 위성도시로 언급되고 있다

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위성도시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1백만) ② 수원(30만) ③ 의정부(15만) ④ 안양

(10만) ⑤ 광주(10만) ⑥ 미금(15만) ⑦ 능곡(20만) ⑧ 양

곡(6만) ⑨ 금촌(6만) (괄호 안은 계획 인구 수) - 경향신문

(1966년 9월 1일자)

나머지 도시는 1963년 말 ‘‘京仁地區綜合建設’ 새해에 

調査 着手’ 기사(동아일보, 1963년 12월 27일자) 및 ‘서
울･仁川一帶 特定地域으로 指定’ 기사(동아일보, 1965년 

1월 14일자)와 동일한데, 인천이 추가되면서 위성도시 

계획 대상 지역이 9개 기성 도시로 증가되었다. 기사 내용 

중 ‘건설부 원안대로 의결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는 점에서 1965년 특정지역 지정 이후 건설부에서 인천

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광역도시급인 1백
만 명의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

려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1965년 12월, 즉 보도되기 대략 9개월 

전에 완료된 건설부･한국건설기술단(1965)의 ‘서울-인
천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제4차조사보고서-운하, 항만, 
위성도시계획’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인천을 위성

도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20) 문제는 해당 보고서의 본

문이나 차례와는 달리 일부 표나 지도에서는 인천을 종종 

위성도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가조

사도(3)’의 ‘위성도시(인천)’이 대표적이다(건설부･한국

건설기술단, 1965:141). 따라서 1965년 말부터 해당 기사

가 나온 1966년 중반까지의 시기 중, 서울-인천 특정지역

건설종합계획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 및 부처,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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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인천’을 위성도시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듬해 서울･인천 종합개발과 관련한 기획 보도인 조

선일보(1967년 11월 14일자) 기사에서 인천은 위성도시

이자 ‘關門工業型도시’라고 표현된다. 개항 후 인천의 대

표적 이미지인 ‘관문’과 일제 강점기 말기에 추가된 이미

지인 ‘공업’이 모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과대화를 막기 위해 5개의 부도심이 생긴다. 
… 그밖에 關門工業型도시인 인천을 비롯해 관광도시 의

정부, 광주와 주택도시 屯田 등 9개의 위성도시가 새로 생

겨 87만의 인구를 품게 된다. - 조선일보(1967년 11월 14
일자)

이후의 각종 계획에서도 서울 중심의 위성도시들이 계

속 등장하고 있는데, 1968년 매일경제 기사(1968년 11월 

1일자)에서도 동일한 9개 지역을 서울 중심의 ‘수도권위

성개발계획안’ 마련이라는 내용하에 위성도시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기사에서 인천의 위성도시 

개발 목표･인구 계획은 ‘임해공업･어업･제염업･인구 1
백만’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후 위성도시 대상 지역과 개수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

기도 하지만, 1966년부터 거의 확정된 ‘위성도시로서의 

인천’은 언론 보도에서 꾸준히 등장한다. 예들 들어, 1970
년 ‘광역수도권 고속전철화’ 계획에 대한 기사(매일경제, 
1970년 10월 23일자)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의 위성도

시로 남아 있는 인천, 안양, 수원, 의정부 등 서울 기점 

45km(반경)까지의 인접도시가 수도권을 형성하게 되며 

교통, 행정, 유통 면에서 서울이 광역화하게 된다.”와 같

은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듬해 ‘地域均衡 발전

에 重點-정부, 국토종합개발계획 확정’ 관련 기사(매일경

제, 1971년 9월 8일자)에서도 인천, 수원, 안양, 의정부 등 

10개 지역을 위성도시 대상 지역으로 보도하고 있다.

2. 서울-인천 간 교통망 확충과 인천의 베

드타운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인천

이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1971
년 4월 7일에 인천에서 거행된 경인전철 기공식이다. 이
날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기념사(행정안전부 대통령기

록관)에서 경인전철의 완공이 가져올 출퇴근의 장점을 

비롯한 전철과 지하철 노선상의 도시들의 변화상을 상세

하게 언급하면서 서울 인구 분산의 필요성과 장점을 강조

한다. 특히 인천을 직접적으로 위성도시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인천의 공업과 항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기념사 

중간에 위성도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다음날 언

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 치사를 통해 ‘… 인천이 서

울의 위성도시화하여 서울 인구의 분산과 교통번잡을 크

게 덜 것’ 이라고 말했다.” 등과 같이 보도하게 된다(동아

일보, 1971년 4월 8일자). 경향신문의 경우는 ‘인천의 경

우는 … 서울과 일체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경향신문, 1971년 4월 9일자), 대통령의 기념사와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통해 당시 정부가 인천을 서울의 베

드타운이자 수도권의 공업 기능이라는 이질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위성도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정부가 발표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

점을 짚고 있는 기사에서는 위성도시 정책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찾을 수 있다. 

…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수도권의 개발은 위

성도시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능의 분담으로 결국 

서울은 메가포리스적인 거대도시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

며 서울에의 인구집중은 수도권에 대한 인구집중으로 대

체된 채 여전히 비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동아

일보(1971년 9월 9일자).

사실 1971년은 그동안 서울시에 의해 위성도시로 추진

해 왔던 경기도 광주(현재의 경기도 성남)에서 ‘광주대단

지사건’이 발생한 해로, 서울의 위성도시 관련 계획이 집

중적으로 비판받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광

주대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기반 시설 부족, 지가 급

등 및 전매입주자들의 지가 납입,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주

민들의 불만이 극한 시위로 나타난 것으로, 서울시의 부

실한 행정 처리와 대상 지역이 서울시 바깥인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경향

신문, 1971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 1971년 8월 11일자; 
매일경제, 1971년 8월 12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대단지사건은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위성도시 개발 전

반에 대한 비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위성도시 계획에 대한 그 시기의 인식은 이전과 

달리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위에 제시한 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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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1971년 9월 9일자) 기사는 위성도시 정책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수도권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는 비판적 인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이후에도 종종 확인되는 데, 1974

년 8월 경인, 경수전철과 서울역-청량리역 간의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의 기사에 등장한 대통령의 지적 내용에 관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 박정희 대통령이 4일 올해의 서울 시정계획을 보고받

는 자리에서 … 지하철로 인해 서울 시내의 사람들이 수

원이나 인천 지역에 이사를 가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 시내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 강남에 새

집과 빌딩을 마련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강북의 빈집은 어

떤 형태로든 다시 지방에서 몰려드는 인구나 변두리 시민

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서울은 인구 1천만의 超大都市로 폭발 상태에 이르고 말 

것이 명약관화하다. … - 경향신문(1975년 3월 5일자)

서울의 인구 분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당

시 대통령의 지적마저도, 인천이나 수원의 베드타운화를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
울의 인구 분산을 이와 같은 관점, 즉 서울 ‘상주인구’를 

줄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면 된다는 수준에 두고 있다는 점

은 앞서의 동아일보 기사(동아일보, 1971년 9월 9일자)와 

마찬가지로 당시 서울 인구 분산에 대한 위성도시 정책의 

근본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 ‘서울의 위성도시’ 인천의 공해 및 도시 

문제와 이미지 저하

전철(1974)과 그 이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1968)된 

이후의 인천의 모습을 잘 나타낸 것은 동아일보의 연재 

기사인 ‘국토진단’ 시리즈 9번째 인천편이다(동아일보, 
1975년 7월 18일자). 해당 기사에서는 먼저 개항 이후의 

인천 역사를 안내한 다음, 급격한 市勢 신장과 지역 발전

의 바탕이 된 부평･주안을 비롯한 각종 공업단지 건설, 항
만 전면의 Dock화(1974),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 전철 개

통 등의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의 주요 의미로는 당시 인천의 겪고 있는 문제

점도 함께 진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천 시내의 

도로, 주택, 수도, 실업, 공해 등 인구 밀집으로 나타나는 

각종 도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도 제기되고 있

는 경인전철이 시가지를 남북으로 가르면서 발생한 도

시 구조의 불균형 문제
21)

까지 언급할 정도로 심도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해수 및 대기 오염과 

같은 공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지난 73년 가을 실시한 인천항 해수 수질 조사에 의하

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평균 26ppm으로 수

산용수로서의 기준치인 5ppm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부산남항의 14.3ppm의 두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 및 일반 세균의 오염도도 현저하게 높았으며 식중

독의 원인인 비브리오균의 평균오염률은 17.5로 밝혀졌

다. … 각종 선박에서 버리는 폐유 때문에 석유 에텔 가용

물이 플랑크톤 서식 한계치(10ppm)을 넘어 20.6ppm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 동아일보(1975년 7월 18일자)

이는 당시 정부의 각종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

의 공해성 공업의 이전 및 수도권 내 재배치’, ‘인천 중심 

연안지역에 중공업 배치’,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임해 

지역에 서울시 공해성 공장의 분산 수용’ 등의 내용과 궤

를 같이 한다(건설부, 1970:187-190; 건설부･삼안건설

기술공사, 1972:134-166; 건설부･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1977:92-99, 134-143). 당시 언론에서는 관련 계획 내용

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이 계획 전반을 공개했는지

도 의문이다.22) 덧붙여 해당 계획이 실제 어느 수준까지 

적용되었고 환경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서도 확인 및 판단이 어렵다. 이는 이미 일제 강점기,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인천항 주변에 중화학공업이 집중되

었다는 점에서 인천 지역의 공해 문제를 1960년대 후반

-70년대의 국가 정책으로 인한 책임으로만 결론지을 수

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건설부의 보고서들을 통해 

수도권 계획 수립 과정, 즉 서울의 인구 분산 및 도시 계획

이라는 명분하에, 필요하지만 서울에는 두고 싶지 않은 

공해성 공업･중공업 등의 인천 및 서해안 이전･신설 배

치에 대한 논의가 일정 정도까지 진전되었다는 것은 분명

해 보이며,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을 통해 70년대 이후 

80-90년대에도 인천의 공해, 도시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 
이로 인해 도시 이미지 역시 급격하게 추락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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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수 있다.

 …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 등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인천은 대기오염 전국 1위 … 인천제철, 동국제강, 
동양화학 3개 공장은 3백만 톤의 산업폐기물을 야적 상

태로 방치,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 인천제철, 
동국제강의 전기로 집진기의 분진 채취 성분 분석 결과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허용치 기준보다 최고 92배 검

출 …” - 동아일보(1989년 9월 26일자)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공장들은 인천･경기도에 있는 

반면 대부분 본사나 그룹사가 서울에 있어 … 이로 인해 

인천･경기 지역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해 알짜배기

는 서울에 뺏기고 환경오염･공해･도시과밀 따위의 부작

용만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 중화학공업이 집중돼 전

국에서 가장 심한 공해도시가 되고 말았다. … 급격한 인

구 증가는 주택･교육･보건 같은 도시문제만을 가중시키

고 있을 뿐 … - 한겨레신문(1992년 11월 22일자)

공해 문제 이외에도 인천의 서울 의존성, 종속성, 주변

성 등과 관련한 기사는 최근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70년대와 최근 기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천이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도시 발전 전망이 밝

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대도시가 너무 가까워 오히려 독립

적인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점도 있다. 가령 인구 80
만 가까운 대도시에 버젓한 백화점 하나 없고 중심지 번

화가의 모습이 대전 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전

반적으로 활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은 역시 서울에 눌린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소득은 인천에서 얻지

만 소비는 서울에서 하기 때문이다. … - 동아일보(1975
년 7월 18일자)

… 인천은 오랜 기간 서울의 위성도시 취급을 받아 문화･

관광 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국 광역시에 하

나씩 다 있는 시립미술관은 인천에만 없다. 전국에 38개
나 되는 국립박물관이 ‘3대 도시’를 자부하는 인천에는 

없다. … 반면 서울･경기도 쓰레기까지 받아 주는 수도권

매립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화력발전소는 인천에 

집중돼 있다. … 민선6기 집행부가  … 서울에 종속된 사

회･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권’이라는 개념까지 

끄집어냈다. - 연합뉴스(2016년 10월 22일자)

4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이는 기사이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어떤 기능이 도시 규모에 비해 ‘부족’하
다는 기조는 유사하다. 즉, 문화, 경제, 환경(공해), 주거 

등의 측면에서 서울 의존 또는 종속성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는 인천이 직

할시로 승격한 직후, 나아가,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를 거

치면서 다양해진다. 이 기간 동안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 이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이 재

개되었으며 각종 선거 등에서도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

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1990년대 중반에 다시 시작된 지

방자치로 인해 일정 수준의 독자적인 지역 행정이 가능해

졌고 지역의 문제점과 권익을 찾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4. 과거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의 소환･연장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그동안 다양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관점의 언론 보도는 이와 같은 당시 상황과 무

관하지 않다. 직할시의 지위와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경향신문, 1993년 4월 

24일자),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해 알짜배기는 서울에 

뺏기고 환경오염･공해･도시과밀 따위의 부작용만 떠안

고 있다는 시각(한겨레신문, 1992년 11월 22일자) 등은 

결국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선

거에서 여･야 후보들 대부분이 ‘서울 종속’에 대한 문제

점을 제기하고 ‘탈서울’을 약속하는 목소리를 내게 만들

었다(조선일보, 1995년 6월 15일자).
당시 보도 중 흥미 있는 것으로 “서울 위성도시라는 편

협한 시각에 맞춰 민방 신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는 

기사(동아일보, 1994년 4월 16일자)가 있다. 1997년부터 

경인방송이 TV 방송을 했지만 2004년 중단된 이후 2025
년 3월 현재 여전히 인천광역시 내에는 지역 TV방송국이 

존재하지 않는다.23)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부터는 인천이 

TV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인 관계로 중앙 언론에 

종속되는 것은 물론 사건･사고 위주의 부정적인 보도가 

많다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다.

네. 우리 인천이 사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은

데 잘 홍보가 안 됩니다. … TV 방송국도 인천에 없습니다. 
150만 강원도에 KBS, MBC 등 7개의 이런 공중파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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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우리 인천은 300만 도시가 되는데도 공중파, 
TV방송국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중심

의 보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천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 - KBS(2014년 4월 16일자)

중앙 언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반복적인 사

건･사고 보도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관점도 왜곡할 수 있

다. 인천 발 기사에 대한 이와 같은 경향에 관해 언론 스스

로도 언급하고 있는데, 중앙 일간지와 지역 신문의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또 인천이

냐” “범죄도시 인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은 

진정 아동학대가 많은 도시일까. … 인천에서 발생한 아

동학대는 … 인구 1000명당으로 환산해도 6.4명에 그쳤

다. 울산이 14.7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전북은 각각 7.7
명, 7.6명이었다. … 예컨대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 보도를 

보면 ‘OO구 OOO 사건’으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

천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유독 ‘인천 OOO 사건’으로 

명명된다는 것 … - 경향신문(2023년 2월 16일자)

인천이 ‘범죄도시’ 오명을 벗으려면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왔다. … 인구 10만 명마다 범죄율은 9위로 대

체로 (인천의) 인구 대비 범죄율은 오히려 낮은 도시에 속

한다. … 토론회에서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 "인천지역 

강력범죄 기사는 다른 지역에 견줘 지역 이름을 과다하게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이용자에게 인천이라는 

지명과 범죄 간 연결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 

김성훈 올댓 송도 대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기사도 늘 

제목에 ‘인천’을 넣어 부정 이미지를 노출하는데, 이는 

일종의 헤드라인 폭력"… - 기호일보(2023년 5월 17일자)

실제 통계 수치와는 다르게 ‘인천’이라는 지명이 부정

적인 뉴스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인천이라는 지명과 범

죄 간 연결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인
천의 지역 이미지가 현재 상황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결국 과거 수십 년 동안 ‘서울(경성)의 위성도시’로 언

급되고, 일제 강점기 이래 경인(수도권) 공업 지역의 핵

심 역할을 해 왔으며, 서울의 인구를 분산 수용해 온 베드

타운이었던 인천에 대한 오랜 인식이 과거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연장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디어 등에서 위성도시가 갖고 있는 주변적･종속

적인 이미지가 심심치 않게 소환되거나 일부 지역을 여전

히 쇠락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삶의 공간으로

서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며 분명 

변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서울의 위성도시’는 인천의 도시 규모나 위상에 부합

하지 않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인천의 이미지를 대표해 왔

던 용어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인천이 ‘서울의 위성

도시’로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 강점기 후반부인 1930년
대 중반이다. 당시 경성의 인구 급증에 따른 광역화, 만주

사변 및 중일전쟁으로 인한 병참기지화 정책, 즉, 중화

학･군수 공업 지역 추진 등과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성(서울)의 위성도시’라는 표현이 현재와 같이 경

성에 대한 심각한 종속, 의존 등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경제 개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위

성도시 인천’은 다시 소환되었다. 즉, 산업화와 국토 개발

이 본격화된 1960~70년대부터는 인천을 서울의 베드타

운이자 수도권의 공업 기능이라는 이질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위성도시로 설정해 왔다. 이 시기는 경인선 복

선화･전철화, 경인고속도로 개통 등 서울-인천 간 교통망

이 대폭 개선 및 확충된 시기로, 서울의 인구 분산 및 도시 

계획이라는 명분하에 필요하지만 서울에는 두고 싶지 않

은 공해성 공업･중공업 등의 인천 및 서해안 지역으로의 

이전･신설 배치가 진전되기도 하였다.
‘서울의 위성도시’, ‘공업도시’ 등과 같이 인천을 대표하

는 이미지도 이 시기부터는 부정적, 종속적 측면이 강하

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 사건･사고 

보도 시 인천이라는 지명이 강조되는 상황으로도 연계되

어 도시 이미지가 인천의 규모나 경제적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저평가되고 있는 근간에 일정 부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천을 떠나 서울로 옮기고 싶어하

는 인천 사람들에 대한 기사(한겨레, 2023년 8월 20일자), 
여전히 누적되고 있는 지역 언론의 서울 종속성에 대한 

우려(기호일보, 2016년 5월 6일자; 경기일보,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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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2019년 1월 21일자; 경인일보, 2019년 8월 30일
자; 미디어인천신문, 2022년 6월 27일자), 실제 치안 지표

가 우수함에도 범죄 관련 체감안전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

식이 매우 낮은 현상(뉴시스, 2023년 4월 6일자) 등에서

도 확인되듯이, 상당수의 인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인

천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각 기저에는 ‘이부

망천’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에서의 재현을 통해 간접적으

로 장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심승희, 2006). 즉, 특정 

지역에 대한 현대 사회의 지식과 담론은 해당 장소에 대

한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TV, 신문 기사, 교과서, 인터넷 

등에 의한 이차적(간접적) 지식에 의해 상당 부분 지배되

는 관계로, 지역의 이미지나 장소성이 피동적이고 조작

될 수도 있다(최병두, 2002). 이와 함께 해당 지역 혹은 지

역 주민을 다른 지역과 차별하며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덧씌우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점(낙인, stigma)(양혜승, 
2018)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과거의 지역 이미

지가 항상성을 유지하며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지속되

는 것도, 갑자기 단절되거나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도 일

반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조금씩의 변화가 시간의 누적

에 따라 쌓이면서 그 이미지가 달라지거나 복합적인 성격

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인천’의 맹

아가 등장한 일제 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형성･누적되었던 부정적인 인식이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 의식, ‘인천주권’24)
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

지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외형

적 인프라스트럭처뿐 아니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되

었던 소위 ‘마계(魔界)인천’25)
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개

항로프로젝트’, ‘마계인천 페스티벌’ 등과 같은 지역 사회 

운동을 통해 인천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환 또는 재개념화하는 모습도 나타난다.26) 이처
럼 인천이라는 로컬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이와 

같은 도시 이미지의 전환에서 찾는 시도는 인천에 대한 

느낌과 사실을 혼동하고 낡고 부정적인 도시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을 바로잡는 중요한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외면 받아온 인천의 이미지도 천천

히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註

1) 현재 주변 광역대도시권역을 제외한 시 자체만의 

인구를 비교할 때, 인천의 인구는 일본의 오사카(약 

275만 명, 2021), 나고야(약 233만 명, 2024), 프

랑스 파리(약 210만 명, 2023)보다도 많다(구글).

2) 박정의･김경희(2018)는 인천과 (인천) 송도의 이

미지와 관련한 연구에서 “인천은 분주하고, 더러

우며,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

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송도는 안전하고 세련

되며, 깨끗하고 부유하며, 이국적인 곳으로 인식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3) 해당 발언을 한 정치인은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을 3년간이나 지낸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천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서울경제, 2018년 6월 10일자).

4) 예를 들어, 지역지리 단원이 존재하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2009개정 및 2015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교과서)를 살펴볼 때, 도시 관련 단원이

나 지역지리의 수도권 관련 단원에서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 ‘글로벌 수도권의 관문 기능 강화’(서

태열 등, 2014:214, 219), ‘인천항은 수도권 해상 

물류의 중심으로 수도권의 관문(박병익 등, 2014: 

212)’,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수도권의 관문 

역할(유성종 등, 2022:190)’ 등과 같이 인천이 인

천 자신을 포함한 수도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5) “큰 도시의 주위에 위치하여 큰 도시의 기능을 일

부 나누어 맡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하

는 도시”(한국교육개발원, 2000:41).

6) 염복규(2008)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3:174)

를 근거로 ‘regional planning’의 번역어인 당시 

‘지방계획’이 현재의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용어

로 보고 있다. 

7) ‘至春川’이라는 해당 간선도로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해당 도로상에는 춘천 이외 다른 도시가 제

시되어 있지 않음.

8) 경성 중심의 방사선(放射線) 간선도로망이 해당 

8개 도시로 각각 이어지고, 이 도시들이 환상선으

로 연결되는 대경성 중심의 위생도시(위성도시) 

계획은 매일신보(1938년 1월 6일자)의 ‘大長安을 

中心으로 環狀連繫의 交通網-京仁메트로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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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환상곡’이라는 기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9) 防空을 主眼으로 都市計畫重大修正-都心偏重에서 
分散-衛星的改編에 着手
… 총독부 당국에서는 … 비상시의 공습을 바든 때

에도 피해를 피하기위한 대책으로서 위성적 도시계

획을 단행하기로 되였다. …  한도시의 도심을 현재

와 가티 한두 곳에 편중시키지 안코 현재의 도심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衛星과 가티 여러 곳에다가 도

심을 분산시켜서 공습이 잇는때에도 심장부가 관게

업도록 하는 동시에 …

10) 경인시가지계획이 정식으로 고시된 것은 1940년 

1월 19일이다(부평사편찬위원회, 2021:39).

11) 본문에 제시한 기사 이외에 당시 ‘부평’ 지역 개발 

관련 주요 기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기사 제

목은 참고 문헌 해당 기사 참조); 동아일보(1938년 

2월 24일자; 1938년 3월 2일자; 1938년 4월 12일

자; 1938년 6월 3일자; 1939년 5월 19일자; 1939

년 6월 11일자; 1939년 9월 13일자)/ 조선일보

(1938년 3월 8일자; 1938년 3월 31일자; 1938년 

6월 19일자; 1938년 7월 6일자; 1938년 9월 29일

자; 1938년 9월 30일자; 1939년 2월 23일자; 

1939년 3월 1일자; 1939년 3월 10일자; 1939년 

3월 25일자; 1939년 4월 7일자; 1939년 5월 7일

자; 1939년 5월 26일자; 1939년 7월 27일자).

12) ‘電話’가 아니라 ‘電化’ 즉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다

는 의미로 판단됨.

13) ‘관문’이 등장하는 당시 기사의 사례로 다음 등을 

들 수 있다(기사 제목은 참고 문헌 해당 기사 참

조); 동아일보(1935년 6월 7일자; 1938년 9월 27

일자)/ 조선일보(1934년 1월 5일자; 1934년 10월 

28일자; 1935년 5월 20일자; 1935년 8월 3일자; 

1935년 12월 24일자; 1937년 3월 6일자).

14) 본문 내용을 인용한 조선일보(1939년 2월 24일자) 

및 앞서 주석 8번에 제시한 매일신보(1938년 1월 

6일자), 해당 기사 제목을 소개한 조선일보(1939년 

3월 1일자; 1939년 5월 26일자) 등이 있으며, 이외

에도 매일신보(1940년 2월 5일자) “京仁間을 단숨

에-自動車專用道路計畫” 등 당시 경인지역 개발

과 관련한 많은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15)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각국은 블록 경

제권과 시장 경제 개입 및 경제 통제를 통해 위기

를 극복하려고 했다. 일본의 경우는 만주 침략을 

통해 일본-조선-만주를 잇는 일본 제국의 자급자

족적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만주사변이 촉발되었다. 1931년 조선 총독으로 부

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의 日鮮滿 블록 

구상은 ‘일본-정밀 공업 지대, 조선–기초 공업, 만

주-농업･원료 지대’로 하는 분업적 개발론으로 이

에 따라 조선의 공업화 정책이 촉진되었다. 즉, 조

선의 공업화는 공황과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진출 

시장을 잃은 일본 자본에게 조선이라는 투자처를 

찾게 하고, 이를 통한 수요 시장 창출이라는 의도

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1937

년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 전시 경제 통제와 군수 

공업 중심의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변용되었다(국

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16) 이외에도 인천의 이미지를 ‘공도’로 표현하고 있는 

당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기사 제목은 참고 문헌 해

당 기사 참조); 동아일보(1938년 3월 3일자; 1939년 

8월 10일자; 1940년 5월 5일자)/ 매일신보(1937

년 4월 2일자; 1937년 4월 9일자; 1937년 6월 12

일자; 1937년 9월 4일자; 1938년 2월 22일자; 

1938년 3월 17일자; 1938년 3월 24일자; 1939년 

1월 21일자; 1939년 8월 30일자; 1940년 6월 8일

자)/ 조선일보(1938년 10월 23일자; 1939년 1월 

27일자; 1939년 3월 3일자; 1939년 7월 29일자).

17) 매일신보(1938년 5월 25일자) 仁川府區第二擴張 

編入地域巡訪記(一). 해당 기사는 1938년 5월 31

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18) 경인시가지계획을 비롯한 일제 말기 인천 지역 시

가지계획의 달성 정도는 부평 지구를 비롯한 공업 

지역을 제외하면 재정난･자재난 등으로 인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염복규, 2007). 

19) 염복규(2007)는 부평 일대가 원래 구상과 달리 경

성부가 아닌 인천부에 편입된 이유를 인천부가 행

정구역 확장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기 때문이며, 

‘식민권력의 인위적인 행정 정리가 도시의 자생적

인 내적 추세를 끝내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준 것’

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결과론적 평가

라고 판단되며, 당시의 인천부역 확장에 경인시가

지계획의 핵심 지역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

도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0) 해당 보고서(건설부･한국건설기술단, 1965:1, 85- 

108)에는 “本 課業의 目的은 서울-인천 特定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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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 建設綜合計劃의 一環으로서 海運 및 內陸水

運과 衛星都市에 關한 具體的 計劃을 確定시키

는 데 있으며 …”를 기반으로 한 위성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내용이 담겨있다. 위성도시의 수는 총 

11개로 설정하고 있는데, 수원, 의정부, 안양, 광

주, 미금, 능곡, 양곡, 은행, 둔전, 건천, 금촌이다.

21) 해당 기사(동아일보, 1975년 7월 18일자)의 본문

에도 관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만, 당시 인천항 

주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의 설명 글은 상

당히 직설적이다. “수도 관문의 인천항 – 공장과 

학교와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어울려 볼품없이 펼

쳐진 해안일대. 여기에 경인전철이 도심을 꿰뚫어 

인구 80만 국제항도의 면모를 깎아내리고 도시 발

전을 해치고 있다.”

22) 다만, 관련 계획 중 반월신도시 개발 계획은 1976

년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매일경제, 1976년 10

월 4일자; 조선일보, 1976년 10월 7일자).

23) 인천지역 TV 방송국은 1996년 2차 지역 민방 확

대 시 인천이 포함되면서 경인방송이라는 이름으

로 1997년 시작되었다. 그러나 IMF 위기에 따른 

수익 구조 악화, 노사 갈등 등의 이유로 방송위원

회가 당시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게 되

었다(김대호, 2005). 결국 경인방송은 2004년 12

월 31일 폐업하게 되었는데, 당시 많은 인천시민

들은 이를 인천에 대한 차별과 홀대로 인식했다

(인천투데이, 2022년 12월 26일자). 

24) 2021년 경실련에서는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찾기 

위한 ‘인천주권찾기 시민 제안 공약’을 20대 대통

령 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

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11월 8일자).

25)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인터넷에 등장한 표현(경

인일보, 2021년 4월 30일자)으로 인천의 몇몇 부

정적 이미지들이 통합적인 기표로 굳어진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마계인천’은 각종 소

셜미디어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영

향을 줄 정도로 지속･확산되고 있다고 한다(경기

일보, 2023년 7월 13일자). ‘마계인천’의 등장 및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언론에서는 본 논문에서도 

다룬 바 있는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와 관련

하여 지명 등이 강조된 매스컴의 보도 및 이에 대

한 편견 어린 반응･재생산 양태(예를 들어, 인천

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달리는 ‘역시 마계 도시 

인천’과 같은 댓글 등) 등을 다루고 있으며(연합뉴

스, 2017년 5월 4일자; 경인일보, 2021년 3월 26

일자; 동아일보, 2022년 3월 15일자; 중앙일보, 

2023년 4월 5일자), 인천 지역 공공 기관과 각종 

언론, 시민 단체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도시 이미

지 저하에 대한 대책 및 인식 개선 방안을 지속적

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뉴시스, 2023

년 10월 19일자; 인천일보, 2023년 10월 24일자).

26) 개항 후 인천의 성장을 주도한 중심지였던 인천항 

일대 및 그 배후의 구도심 지역은 2000년대 이후 

도시 확장 및 도시 기능의 공간적 재편으로 도심 

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 및 

고용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홍유진, 2013). 

‘개항로프로젝트’는 구도심인 동인천 일대를 중심

으로 기능이 중단된 건축물을 업사이클링하고, 시

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의 기획･운영･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인천의 민간 

주도 도시 재생 및 시장 활성화 활동이다. 특히 오

랜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현재에 맞는 브

랜드 마케팅 및 전략이 부족한 노포(老鋪)들과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이창길, 2021). ‘마

계인천 페스티벌(2023. 9. 23.)’은 이와 같은 그

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 및 상인들이 협

력하여 만든 개항로(동인천) 지역의 축제인데(서

울경제TV, 2023년 10월 16일자), ‘마계’를 에너

지 넘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재해석하고 있다(인

천일보, 2023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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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40년 6월 8일자, “工都仁川港에 交通機械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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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2022년 6월 27일자, “인천 송도 6･8공구 

베드타운 전락...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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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인천’ 이부망천 논란 6.13 지방선거 최대 변수 

되나”
서울경제, 2023년 8월 7일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20년…외국인투자유치 1만4600배 늘었다”
서울경제TV, 2023년 10월 16일자, “‘2023 마계인천 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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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년 10월 22일자, “<인천 300만 돌파> ③ 

시민 삶의 질･인프라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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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園을 調合”
조선일보, 1938년 9월 28일자, “防空을 主眼으로 都市計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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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38년 9월 30일자, “羅津, 富平 等 四工業地域 

土地收用令不日適用”
조선일보, 1938년 10월 23일자, “一百四十餘工場에서 年産

額一億圓 接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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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욱

- 184 -

幹을 造成”
조선일보, 1939년 3월 1일자, “京仁間의 大運河計畫 漢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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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鐵道, 地下循環, 金浦에는 運河掘鑿/ 遼原한 將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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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區 綜合開發 計劃을 본다.-내년에 우선 구획 정리-
서울에 5개 부도심, 위성도시 9개도-운하 파 서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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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4년 4월 16일자, “[인터뷰] 박심, 지속 가능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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